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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토 교구의 신자분들께 

 

2021 년 부활 주교 메세지 

「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자렛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. 알렐루야！」 

 

주님 부활의 아침, 기쁨의 고함 소리가 예수님의 무덤에서부터 온 세상에 울려 

퍼집니다. 교토 교구의 신자 여러분, 주님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. 또한 부활절에 

세례의 은총을 받으신 새 신자 여러분, 세례를 축하드립니다. 교토 교구의 일원이 

되신 것을 환영합니다.  

 

작년 성주간에는 팬데믹이 시작되어 교회에서는 거룩한 전례도 거행하지 

못하였고, 진심으로 부활의 축하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. 하지만 

일년 동안 긴급사태가 반복되는 가운데, 가능한 범위에서 미사를 거행하며 

조금이나마 활동을 지속해왔습니다. 교토 교구 신자 여러분, 교회의 방침에 따라 

정말 잘 견디고, 협력해 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

 

그래서 저는 올해 부활절은 여러분과 함께 생명의 주님이신 하느님 아버지와 

고통 받는 사람들의 곁에서 위로와 치유를 베푸시는 부활의 주 그리스도께 

감사와 찬미를 드리고자 합니다.  

 

교황 프란치스코는「성 요셉의 해」를 선포하고, 세계와 교회가 곤란한 

상황에서 교회의 보호자 성 요셉에 대한 사랑을 돈독히 하고, 그 전구를 빌며, 그 

덕을 따르기를 당부하고 계십니다. 코로나 상황에서도 성 요셉처럼 매일 

인내하고, 가족과 직업을 위해 일하는 사람, 눈에 띄지는 않지만 반드시 필요한 

일(에센셜 워크)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인의 전구를 청합시다. 

 

불행히도 코로나 상황의 수습은 보이지 않고, 감염이 다시 확대되는 것 

같습니다. 교토 교구의 신자 여러분, 조금 더 감염 방지 대책에 노력을 아끼지 

말고, 이웃을 위한 사랑의 행위로 모든 희생을 바칩시다. 미사를 다시 중지하게 

되더라도『모든 생명을 지키기 위해』우리와 함께 계시는 부활의 주 예수 

그리스도께 인내와 희망, 건강과 안전의 은총을 청합시다. 알렐루야! 알렐루야! 

 

2021 年 4 月３日 부활성야제 

가톨릭 교토 교구 주교 

✙바오로 오오츠카 요시나오 


